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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원로님들과 선후배 동료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규격 인증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준비를 위해 공동준비 위원장으로서 애쓰신 나대운 회장님과 윤웅섭 
부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조기선 원장님(국제보석연구원)을 비롯하여 찬
성패널로 나와 주신 김영출 원장님(한미보석감정원), 김재은 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반대패널로 나와주시는 김영호 실장님(우신보석감정원), 이의재 부원장님(현대보석감정
원), 박제현 전임회장님(한국GIA동문협회)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반출단계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국내에서의 유통과 소매점에서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업계의 모든 분들께서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이번 개별소비세
의 개정으로 우리 주얼리업계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만큼 정정 수익을 보면서 부가세를 받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가업으로 계승 발전시켜 하루 빨리 대한민국 명품주얼리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얼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늘 열리는 다이아몬
드 감정 단체인증에 관한 공청회는 산업발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을 논의하는 자리
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다이아몬드 감정규격 단체인증 공청회가 업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김종목 



인사말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이제야 제대로 겨울 날씨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 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추운 날씨도 우리 업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나봅니
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단체장협의회와 개인의 사업을 뒤로 하고 희생하며 단체인증제도
의 심의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
고해 주시는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해서 좋은 의견 주신 여섯 분의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흔쾌히 허락 해 주시고 오늘은 좋은 의견
과 토론으로 여기계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수고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의 장단점과 개선해야 할 점,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집어보고 미
래 우리 다이아몬드시장이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다이아몬드업계도 유래 없는 어려운 국
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감정
체계와 함께 우리 다이아몬드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경청하며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내용
의 서안으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 공청회 공동위원장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회  장  나대운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부회장  윤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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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발표 내용 발표자 및 패널

개  회

15:00~15:05 (5분)
개회선언

국민의례

윤웅섭 부회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15:05~15:10 (5분) 인사말
김종목 회장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15:10~15:15 (5분) 
패널 및 

내·외빈소개

나대운 회장

(한국다이아몬드협회)

토  론 15:15~16:15 (60분)
찬성·반대

패널 토론

· 찬성패널1: 김영출 원장님

            (한미보석감정원)

· 반대패널1: 이의재 부원장님

            (현대보석감정원) 

· 찬성패널2: 김재은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반대패널2: 박제현 전임회장님

              (한국GIA동문협회)

· 찬성패널3: 조기선 원장님

              (국제보석연구원)

· 반대패널3: 김영호 실장님

            (우신보석감정원)

다  과 16:15~16:25 (10분) Coffee Break

질  의

응  답
16:25~17:00 (35분) 질의응답

폐  회 17:00 종합평가 및 폐회
김종목 회장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공청회 진행 순서

-사회 :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회장 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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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찬성패널  

 주제 : 한국의 다이아몬드 감정의 현행 및 문제와 개선안

       - 한미보석감정원 원장 김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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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출의 1998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韓國의 다이아몬드 鑑定 制度에 관한 硏究’ 에서 표와 결론의 일부분만 

발췌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소

비

자

1. 감정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낮아서 감정서에 의존
도가 높다.

1. 감정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감정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 다이아몬드 거래를 하는데
감정서는 필요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감정 기관과
판매상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식
(고품질 선호 경향 등)을 개선
시켜야 한다.

2. 감정서의 신뢰도가 낮다. 2. 감정 기관 마다 감정 기준과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
므로 다이아몬드의 실질등급
을 비교할 수 없다.
3. 감정이 공정한 기준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를 감시하는 것이 어렵다. 

2. 감정 기관들의 실질적인 
기준과 방식을 통일해야 한
다.
3. 유자격자가 감정을 해야 
한다.
4. 감정 결과를 감시하는 중
립적인 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판

매

상

1. 감정 기관이 1980년대 초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로 국제 
통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
행적인 감정을 함으로써 등급
이 부정확하며 업계에 대한 
공헌도 높지 않다.

1. 감정서 등급에 대해 신뢰
를 갖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감정 방식과 기준을 국제
적인 통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감정기관의 
협의체 성격의 단체도 필요하다.

2. 일부 감정 기관은 다이아
몬드의 감정서비스 뿐만아니
라 매매하고 있으며, 일부 판
매상은 업그레이드하여 자체 
감정서를 발행하고 있다.

2. 판매할 다이아몬드의 등급
을 업그레이드하여 실질 등급
보다 명목 등급을 높여서 거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2. 감정 기관은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자체 감정은 
공정성을 잃기 쉬우므로 제3
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객
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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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판

매

상

3. G, VVS1이라는  명목상 
등급의 같은 크기가 감정 기
관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3. 소비자가 다이아몬드에 대
한 신뢰가 낮아져서 다이아몬
드의 구입을 회피하게 되어 
다이아몬드 매출이 낮아진다.

3. 올바른 등급 중심으로 거
래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신
뢰를 회복하여 판매량이 향상
될 것이다.

4. 정보력이 낮고, 신기술의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

4. 합성석이나 처리석의 유입
에 무방비 상태가 온다.

4. 판매상들의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빨리 
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감정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5. 다수의 감정 기관에서는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
하고, 1캐럿 미만에서는 D, 
E, F 색 등급을 매기지 않는
다.

5. 봉인되어 있으므로 다이아
몬드 등급의 정도 및 정확성
을 확인하기 어렵다. D, E, 
F, G가 같은 가격으로 형성
되므로, G등급의 가격이 상대
적으로 높고 판매 선택의 폭
이 좁다. 또한 지식의 확산 
기회를 막아 버린다.

5. 식별 능력을 배양하고 지
식이 확보되고 기구가 준비되
면 비봉인해야 한다. D, E, F 
색 등급을 각각 정확하게 표
기 하고, 올바른 감정을 위한 
기준과 표기 방법을 통일할 
협의회 성격의 단체가 구성되
어야 한다.

6. 감정 지식이 낮아 단순히 
감정서만 첨부하여 판매하고 
있다.

6. 전적으로 감정 기관에 의
존함으로써 파행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감정 기관의 전횡적인 활동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6. 파행적인 감정을 정상화하
기 위하여 판매자는 교육 또
는 재교육을 통해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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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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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는 등급을,  소비자
는 크기를 선택의 우선순위에 
두었고, 감정 기관은 판매상
들이 판매할 때에 최우선 관
심을 감정 기관에 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크기를 중요시 하는 것은 소
비 비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
이고, 판매자들이 등급을 중
요시 하는 것은 G, VVS1 등
급 명칭의 지명도 때문이다. 

1. 모든 다이아몬드가 실질 
등급과는 관계없이 명목상 등
급이라도 G, VVS1의 등급 명
칭을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행 - 소위 G, VVS1

중심의 거래 행위 - 때문이다.
감정서 내용을 보면 감정 기
관들에 따라서 실질 색 등급
과 실질 투명도 등급과는 관
계없이 G, VVS1이라는 명목 
등급으로 감정서를 발행한다.

1. 다이아몬드의 감정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여 등급 중심으
로 거래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야 한다.

2. 감정 기준이 국제 통용기
준이 아니다.

2. 감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 기관 나름대로의 
주관적이어서 정확도가 떨어
진다.

2. 감정기준의 통일은 소비 
국가로서의 국익과 소비자 보
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일부 감정 기관은 다이아
몬드의 감정서비스 뿐만 아니
라 다이아몬드를 매매하고 있
으며, 일부 판매상들은 업그
레이드하여 자체 감정서를 발
행하고 있다.

3.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업그
레이드하여 실질 등급보다 명
목 등급을 높여서 거래 행위
를 함으로 인해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다. 

3. 감정 기관에서는 매매 행
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자체 
감정서는 공정성을 잃게 되므
로 제 3의 감정 기관에 의뢰
하여 감정하는 것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재감정을 의뢰 시 감정서
의 등급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4. 등급의 오차로 인한 가치
의 하락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다.

4. 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감정인의 감정 자세와 감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5. 마스터 스톤을 GIA, 
CIBJO와 독자적인 기준이 사
용되고 있다.

5. 색 등급의 차이로 인한 신
뢰성의 저하와 업그레이드의 
요인이 생긴다.

5. 색 등급의 통일을 위해서 
마스터 스톤의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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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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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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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다수의 감정 기관이 D, 
E, F의 색 등급을 매기지 않
는다.

6. D, E, F, G의 가격이 같
은 가격대가 되므로, G 등급
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선택의 폭이 좁다.

6. 왜곡된 색 등급 방식을 개
선하고 본연의 색 등급을 회
복시켜야 한다.

7. 감정서에 다이아몬드의 색
이 자연색 또는 처리된 색 
여부에 대해 일부감정기관만 
표기한다.

7. 알 권리와 처리된 색의 다
량유입으로 막대한 국가적인 
손해와 신뢰도가 떨어진다.

7. 감별 기구 및 장비의 구비
와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색
상 처리 여부는 명확하게 표
기하여야 한다.

8. 대부분의 감정 기관에서 
작도를 하지 않고 있다.

8. 감정된 다이아몬드와의 일
치여부 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등급 뿐만 아니라 감정 
후에 변화된 상태를 알 수 
없다.

8. 작도는 감정된 다이아몬드
와 감정서와의 일치 여부를 
식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감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된다. 

9. 감정하는 과정을 입회한
다.

9. 감정의 공정성에 저해할 
요소가 있다.

9. 감정의뢰인의 신분을 모르
고 감정에 임해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10. 의뢰인이 요구하는 등급
이상만 선별적으로 감정서를 
발행한다. 

10. 대부분의 감정기관이 요
구된 등급이상만을 감정하고 
있는 것은 업계가 소위 G, 
VVS1이라는 명목 등급을 선
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감정서
의 의미가 다이아몬드 등급이 
아닌 감정 기관의 등급으로 
뒤 바뀌어 거래되는 기현상을 
일으켰다. 감정 기관과의 유
착관계 등이 발생한다.

10. 의뢰하는 다이아몬드는 
모두 각 등급에 맞게 매겨서 
감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11. 그릇된 등급제 판매가 실
시되고 있다.

11. 신뢰도의 저하로 혼란만
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11. 올바른 등급제 판매로서, 
일관성 있는 다이아몬드 감
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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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수의 감정 기관은 감정
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하고 
있다.

12. 봉인되어 있으므로 다이
아몬드 등급의 정확성을 알 
수 없고, 등급 범위내의 정도
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지
식의 확산을 막아 버린다.  

12. 판매자의 식별 능력을 배
양하고 지식이 확보되고 기구
가 준비되면 비봉인해야 한
다. 구매자가 직접 검사를 통
해서 감정서 내용이 올바른지
에 대한 검토를 할 권리가 있
으며 그렇게 이루어져야 장기
적으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
뢰가 높아진다. 

13. 감정원 협의회가 구성되
어 있다.

13. 유명무실하여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13.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재
구성되어 감정의 통일성을 기
하고 업체의 이해 관계를 조
정해야 한다.

14. 첨단 감정 장비의 구비가 
미약하다. 처리된 다이아몬드
에 대한 처리 여부가 표기 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14. 합성석이나 처리석의 식
별이 불충분하여 신뢰도가 떨
어진다.

14. 진보된 감정 장비의 구비
를 함으로써 최신의 합성석과  
처리석을 식별하여 감정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룬 이상의 주제는 현행 다이아몬드 감정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안의 시안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첫째, 판매자는 다이아몬드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익혀야 하고, 각 등급에 

따른 가격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이아몬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소비자

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감정기관들은 감정제도와 방식을 표준화시켜 올바른 감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감정기관들은 새로운 전문기술 습득과 첨단 감정 장비의 확충이 요구된

다.

다섯째, 감정인들은 건전한 감정의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

여섯째, 올바른 감정을 위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상

에서 과제에 대한 연구,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된 연구 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고가 올바른 보석문화 창조

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02. 반대패널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견

       - 현대보석감정원 부원장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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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반대의견

1. 우리나라 감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감정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간동안 수없는 많은 감정원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반복된 역사를 통하
여 지금의 감정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감정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GIA 감정규
격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감정원들은 1,2등급 내지 2,3등급 차이로 감정원 서열이 존재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각 감정원마다 등급이나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외국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판매
하기 위한 판매상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쉽다면 너무 갭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고 결국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감정원이라면 시장에서 서서히 도태되어 갈 것
입니다. 
일례로 일본도 단체인증 규격을 실시하고 있는 AGL도 서서히 쇠퇴하고 있고 CGL이 많
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인증에 관하여
 단체장협의회에서 단체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운영주체 측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체인증을 실시한다고 해도 운영주체의 관리 부실은 확연히 보입니다. 
그 많은 유통과정의 다이아몬드를 실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하
고 시간과 경비가 막대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검사 및 실사를 하는 위원은 공정성과 정확성, 결단성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정한 인물이어야 신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정감정원들을 업계의 매
도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감정원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 마스터스톤에 관하여
 현재 단협 산하의 주얼리센터에서는 지난해 GIA규격의 6부 마스터스톤 8개를 준비한 
걸로 압니다. 이 마스터스톤은 GIA본교에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GIA에서 세계 8개의 분교감정원을 세우고 감정하면서 그
곳에 있는 마스터스톤이 GIA본교에 있는 마스터스톤보다 조금 후한 정도의 마스터스톤
으로 알고 있습니다.(똑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각 나라의 분교감정원에서 발행된 
감정등급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면서 6부 마스터스톤으로는 작은 사이즈 2부나 큰사이즈 캐럿 다이아를 감정하기
가 어렵습니다. 저희 감정원은 3부 마스터, 5/6부 마스터, 캐럿 마스터 3개 셋트를 가지
고 그 크기에 맞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6부 마스터스톤으로 다양한 다이아몬드를 감정한
다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등급으로 감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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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인,비봉인에 대하여
 다이아감정 시 감정하는 물건을 봉인하느냐 비봉인하느냐의 문제는 업계요구의 결정사
항이며 모든 업계종사자들이 비봉인을 원한다면 봉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계의 투
명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업계의 시장상황을 보면 
도·소매상, 중간상인들이 감정·감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구,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
여 활성화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
는 환경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특별히 현대감정원의 경험상 G, VVS1 등급이상의 다이아몬드는 유통과정에서 감정서위
조, 변조, 다이아거들 각인위조 등이 발견되어 지금도 소비자나 도·소매상들과 분쟁이 발
생된 건수가 다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석업계의 정직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00% 비봉인감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5. ISO규격에 관련하여
 ISO/ FDIS 11211의 기초로 2006년에 만들어진 KS규격은 감정의 용어라든지 감정기
준의 등급표기방식 컷팅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정서에 기재될 내용, 등급기준 모든 
것들을 대부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라나 내용 컷팅은 세계 대부분
의 나라가 ISO/FDIS 11211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각 감정원마
다 독특한 방법과 기술로 감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번 국제규격, 국제규격을 
따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한가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
다.

6. 인증축소
 지난 11월 정부는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각종 인증제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203개의 인증제 중 36개를 폐하고 77개를 간소
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GIA는 “(구)컷등급” 체
계의 단순한 수치에 의한 등급보다는 다이아몬드 각 부분의 조합, 조화에 의한 컷등급을 
재구성하여 사실상 컷등급 완화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
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앞장서 규제완화를 주도하고 세계 감정업계를 제패한 GIA가 등급
완화로서 막강한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마저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현실성이 결여된 규
격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인증사후관리 미흡
 지난 6월12일 부산에서 발생한 ISO 부정인증 사건에서 보듯이 ISO와 KS규격이 소비자
에게 외면 당하고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된 주된 원인은 부실인증과 인증 남발에 있습
니다. ISO 와 KS 등 어떠한 규격도 인증절차와, 인증 사후관리가 규격의 제정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과 이를 관리할 인정기관 등 실제 규격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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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규격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
서 보석시장의 제반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기관을 확고히 수립하지 않은 채 규격을 
제정하고 단체인증을 강행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8. 결론
결론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제외) 다이아몬드 규격을 단체인증으로 하고 있는 나
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선진국인 미국의 GIA나 유럽의 HRD, IGI, 
EGL, 이스라엘 IGS 어느 곳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들 나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
기에 맞는 규격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산업적 차
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W감정원이 한국에서 최고
라면 최고의 감정원이 되도록 세계 속에 우뚝설 수 있는 감정원이 되도록 보살펴주고, 
감시하고 채찍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단체인증제도의 
시행안에 앞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하여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
고자 합니다.





 03. 찬성패널  

 주제 : 다이아몬드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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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반대패널  

 주제 : 다이아몬드 단체기준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입니다.

       - 한국GIA동문협회 전임회장 박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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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GIA 전임 회장 박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준비 중인 단체기준안에 대해 심각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었는지 점

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분류해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감정원별 약관의 문제입니다.

둘째, 

감정상 오류를 확인할 길 없는 봉인감정의 문제입니다.

셋째, 

단체인준 감정원의 등급 통일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체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아닌 발전적 협의 차원에서 대화를 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감정원의 사용 약관은 공적이냐 사적이냐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감정원의 정의”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정원은 개인의 기업이지만, 감정원의 기본업무는 굉장히 공적이고 소비자인 국민의 

금전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시장 장악력이 있는 감정원은 더더욱 공익에 부

합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정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매입보상하고 있으니 책임을 다했다 하기는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의 경우, 공정하고 공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의 단체통일 기준안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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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봉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진국시절 국민의식에 맞춰,

다이아몬드는 감정하여 봉인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상권보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판매단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였지요.

물론 봉인된 감정서는 GIA 등 국제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감정사 만 명 시대에 이러한 봉인은 후진국형 문화가 되고, 국

제적으로도 레이저 각인이 나온 이후부터는 봉인 발행부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이런 봉인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원의 직원비리가 생산되고 있다는 의심은 떨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

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원이 "떳떳하다", "문제없이 보상한다" 하지만 봉인은 이치에 맞지 않습

니다.

감정원 측에서는 봉인으로 인해 시장이 맑아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감정원 입장에서

도 직원과 등급관리에 대해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원은 이전부터 비봉인 서비스를 했다합니다.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비봉인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요금의 차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봉인 서비스가 있으되 봉인이 관행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봉인 할 경우, 봉

인감정요금에 대하여 20% 정도의 할인이나 차등을 두게 되면 비봉인 문화는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셋째, 

단체인준의 감정 등급  통합의 문제.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문화와 유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의 감정문화가 기준 확립의 정확성이었다면, 현재의 감정은 등급의 다

양성을 토대로 발전해 나간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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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이 정확한 감정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단체기준이 요구하듯이 GIA등급을 토대로 한 KS기준 적용 시 GIA와 단

체기준은 동일하게 됩니다.

단순히만 생각해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세 상으로만 봐도 수입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통구조상 외국에서 쉽게 GIA감정을 해서 들어오는 다이아들을 가지고, 그와 똑같

은 등급의 단체기준이라고 홍보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 감정서와 GIA감정서를 함께 동봉한 상품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집니다.

왜냐구요?

해외 현지에서  GIA감정을 하면 되는 스톤을, 작은 한국시장을 위해 GIA감정 안하고 

따로 빼서, 저희 나라로 보내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는 불가 할 것이고...

어렵게 마련한 단체기준안은 유통물량이 없음으로

시작과 동시에 장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등급의 관리입니다.

감정원 관련자를 제외하고 여기에 그 누구도 등급기준의 관리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체기준이 정관을 고치고 비봉인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

지만 제품 등급은 미묘하고도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GIA도 등급의 관리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감정원을 관리해 본 노하우가 전무후무한 우리 단체가, 이러한 30년형 비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외부인사도 아니고 가족끼리 등급가지고 인증하

고 인준 해 준다고 그것이 잘 관리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문제인 "단체기준의  등급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

는 로맨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단체기준"이 민형사상의 통합약관을 정해서 사용하고, 비봉인을 하되 가

격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협의체를 두고 관리발전 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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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불참하는 감정원은 언제든 인증자격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감정 단체인증은 뿌리내리게 되고,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후 발

전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재의 기준안이 감정원별 등급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감정원이든 GIA이든 현재 세계의 모든 감정원들이 느끼는 가장 불안한 요소는 

시장의 다변화 다각화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얘기 하더군요

G감정원이  불안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문어발식 확장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감정서가 발행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등급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감정사 누구든 KS와 일치하는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 조류가 정확한 기준을 요구하기보다는 독창적인 등급 기준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단체기준이 시대적 조류에 맞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GIA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등급을 개발해 우리 시장 점위율을 장악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단체 등급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 몇몇 감정원의 시행착오와 현재 

나름의 생존방식을 연구하여 시장에서 살아남은 감정원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버진 감정원입니다. 

우신감정원이 G컬러를 선택할 시에 F컬러 감정을 선택하여 시장에 진입하였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재매입 업체를 만들고,

전자시세표를 구성하여 전국에 배포, 유통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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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유통을 구성했지만 현재에는 충청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 일부에서만 소수 

유통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감정사도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원도 할 수 있는 일입

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관리입니다.

또한 과거 1캐럿 이상의 중량에서 GIA를 능가했던,  미조, 한미 주도의 감정 시장이 

왜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시대조류를 인식하고 대비하며 종사직원 관리문제도 배제해서는 안 되구요.

정확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미래감정원 역시, 감정에서 유통 시스템이 차지하

는 비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이 듭니다. 홈쇼핑은 성공했지만 시장진입에서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최근 GIA에 맞서 국내시장을 놓치고 있지 않는 우신의 경우, 유통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고 다양성과 등급관리로 성공한 역설적이 케이스이구요.

국내 시장에서 도매유통을 이용하여, 현대SI2 시장에 도전해  유통시세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삼성감정원의 경우도 좋은 성공 사례겠지요.

자! 실패와 성공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와 향후 단체기준제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워하는 상대라 해서 배척하고 그 장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  

지금처럼 단체기준을 이용해 개별 감정원의 등급문제를 고정화시킨다면,

결국 우리시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할수록 GIA에 가까워진다는 기준은 결국 우리를 망칩니다.

왜? 무엇 때문에 GIA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감정기준이, GIA기준보다 조금 낮게 형

성되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글들이 모두, GIA 뒤에 서서 가자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우리 단체기준이 여러 경우를 아이디어 삼아,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배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의체로 발전시켜 "합법적 정관"과 "비봉인문제"는 관리 감독하되,

시장의 다양성과 유통을 방해하는 "개별등급개입"은 완강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구요. 시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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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가 연구한 "단체기준"은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는 소매와 소비자의 나침

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찬성패널  

 주제 : 올바른 상관행의 첫 걸음 “비봉인”

       - 국제보석연구원 원장 조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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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반대패널  

 주제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우신보석감정원의 의견

       - 우신보석감정원 실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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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석감정원「AGL」감독 하에 운영

▣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에 대한 우신보석감정원의 의견

최근 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이라 한다)에서 ‘KS규격 단체인증으로 소매유통을 비롯

한 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 시행안’을 발의하

였습니다. 

㈜우신보석감정원(이하 ‘우신감정원’)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인증제도시

행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공정한가.

- 오늘날 2006년의 다이아몬드 KS 규격안의 사용은 적절한가.

- 국내 감정기준과 감정시장은 비정상적인가.

- 국내 봉인감정서 / 약관 관련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공정한가.

감정원은 도소매상, 소비자,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보석 판매거래 등 

가격평가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단체장협의회 산하 위원회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은 운영 주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자는 해외 기준을 파악하고 국내 기준에 적용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시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보석시장에서 유통과 판매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단체장협의회 산하에 관리, 감독 기

관이 위치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협에서 단체관리 제도의 예로 드는 일본의 AGL도 단체의 주체는 ‘보석 감별서 또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발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석감정원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현행 

단체인증제도의 운영주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료 1).

자료1. AGL (일본 보석감별단체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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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Association of Gemological Laboratories JAPAN, 일본 보석감별단체협의회)은 일본에서 
보석 감별서 또는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발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석감정원들의 모임으로 

일본 내에 있는 20여개의 독립된 보석감정원들이 도쿄에 있는 AGL의 감독 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 

AGL의 설립 목적과 사업

보석의 감별, 감정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의 공통과제를 협의해 감별업계의 향상과 조화
에 힘써 소비자 및 보석업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감별서 및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기본적인 기재표시규정의 작성 및 보급 
2.감별, 감정에 관한 과학적 판정 기준의 연구 및 종합 조정 
3.감별, 감정 방법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연구 
4.감별, 감정의 판정 차이에 의한 상담 조사 
5.감별, 감정 업무의 책임과 보상 범위의 확립 
6.감별, 감정에 관한 소비자 상담

특히, AGL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보면 단체인증제도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GL은 감별·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와 정보교류를 중

심으로 하며, 책임과 보상, 소비자 상담이 주요업무 입니다. AGL은 회원인 감정원들에

게 어떠한 단체인증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형 단체인 단협이 공정성을 유지하여 중립의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협은 귀금속·보석업계 전반의 모임이기에 다수의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협회 내의 다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인 감정

의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 단협 내 보석감정사협회, 다이아몬드협회 등 관련 전문협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

고 단체인증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단협 산하 단체

인증제도의 실행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둘째, 현재(2015) 2006년 다이아몬드 KS 규격안 사용은 적절한가

2006년 우리시장에 완전등급제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하기 이전과 현재 완전등급제가 

정착한 시점에 그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KS규격은 당시 ISO/FDIS 11211-1,2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ISO/FDIS 11211이 만들어진 이유는 감정원간의 호환성을 위하여 그 당시 통일되지 않

은 등급 관련 용어와 감정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 감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감

정기준의 등급표기 방식, 커팅 코멘트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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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lightly Included/Very Small   Inclusions (VS) 
VS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VS1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difficult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VS2 diamonds shall contain minor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somewhat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lightly Included/Small   Inclusions (SI) 
SI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I1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SI2 diamonds shall contain noticeable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shall be very 
easy to observe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Included 1 or Pique 1 (I1/P1) 
I1/P1 diamonds shall contain internal characteristics/inclusions which are prominent when 
examined under 10 x magnification. They shall also be visible face up to the naked eye. 
NOT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ternal characteristics / inclusions may also be visible 
face up to the naked eye in higher grades.

단협은 KS규격을 사용하여 현행 감정서간의 가격 차이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서의 가격차이는 시장경제에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GIA, 

HRD, IGI의 유통 가격은 전부 다르게 거래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판단하는 감정원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국내 감정원의 등급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이아몬드 KS 규격안

을 만든다는 것은 감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년간 감정을 한 많은 전문가들과 다량의 샘플링, 감정원간의 

등급 교차 확인 등 많은 연구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기준으로서 CIBJO(세계보석연맹)에서 발행한 다이아몬드 북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ISO/FDIS 11211-1,2의 기본이며, 당연히 KS규격의 기본입니다. 2015년 발행된 

CIBJO 다이아몬드 북(diamond commission 2015-1) 중 8.4 Clarity 부분(ISO와 국내KS

규격도 동일한 내용임)과 KS규격의 ‘부속서 A(규정) 클레러티의 예’를 보면 감정은 가

이드 라인이 존재할 뿐 규격화(수치화, 계량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

을 것 입니다(자료 2)

자료 2. 
 8.4. Clarity - Corresponding terms for clarity grades (informative) 중 VS,SI, I 등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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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내 감정시장(기준)은 비정상적인가

1) 동일 등급에 대한 국내 감정원의 등급 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이란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원 마다 감정사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업무 특성상 국제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컬러 혹은 클래러티 등급이 한 등

급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과거 2004년 

pricescope(Diamond and Jewelry Community 사이트)에서 실시한 GIA, AGS, EGL USA 

간의 등급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동일하거나 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합니

다. pricescope는 본 조사에서 감정은 사람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감정원이 더 엄격하고 완만한지

에 대하여 비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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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pricescope 의 감정등급 비교조사 결과 중에서

Diamond grading is not a science; it is a subjective skill. As mentioned, none of the 17 
diamonds in this survey was given the same grade for color and clarity by all three 
laboratories. Due to the subjectivity of human color and clarity grading,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ay whether one or another grade is absolutely accurate. Instead we 
decided to consider whether two of the labs grades were stricter or softer compared to 
GIA-GTL grades. We made this decision because GIA-GTL is the largest lab and is 
considered as a market leader.

다이아몬드 감정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기술이다. (중략) 칼라와 등급은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원이 
더 엄격하고 어떤 감정원이 더 완만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시장의 인정범위를 벗어난 감정결과를 보인다면 2013년 라파포트 RapNet(Rapaport 

Diamond Trading Network)사례(라파포트가 GIA, HRD, IGI, EGL USA, EGL Hong Kong, 

EGL Israel 6개 감정원의 감정등급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상대적으로 

심한 등급차이를 보인 EGL 감정원이 RapNet에서 누락되었다)에서 보듯이 자연히 시장

에서 배척 당하는 것입니다(자료 4).

자료 4. 라파포트가 6개 감정원의 감정등급을 조사 분석한 결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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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amond already had a GIA-GTL report (Oct. 2003) and was inadvertently 
resubmitted to GIA-GTL. It was to have been sent for an AGSL report, which explains the 
absence of AGSL data. The second report (April 2004) received the same color grade but 

위의 결과는 각 감정원들의 감정기준을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감정원의 감

정기준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해외 주요 감정원들은 본원의 감

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

입니다. 각각의 감정원은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GIA의 기준(용어 및 평가방법)과 CIBJO

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감정원의 세부 기준에 따라 감정한 것입니다. 라파포

트도 EGL의 감정등급이 현재 유통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등급 차이를 벗어남으로 인

하여 자신들의 거래 사이트에서는 제외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국내의 감정기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KS 규정을 만들자고 하지만 국내 주요 감정

원들의 감정은 국제규격에도 과거 만들어 놓은 KS 규격에도 적합합니다. 일부 불량 감

정원의 감정서와 시장에 올바르게 유통되는 감정서를 비교하여 감정기준이 잘못되었

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에 올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한 감정원에서 동일 스톤에 대한 등급 결과 차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등급의 차이는 인정범위 내이고 이것은 KS규격과 단체

인증제도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러

한 현상이 감정기준이 잘못되어서 발생한다거나 우리나라만의 KS규격이 없어서 발생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거 GIA도 같은 스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의 차이를 두고 같은 스톤에 

대하여 VS1을 VS2로 감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등급의 경계선 상에 있는 스톤은 동일 

감정원이라고 하여도 등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료 4).

(우신 감정원의 경우 인수정책으로 감정원의 실수를 책임지고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

고 있습니다.)

자료 4. GIA Resubmission Difference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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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 grade stricter clarity (VS1 down to VS2). For consistency purposes a comparison 
was made using the first GIA-GTL report.

To underline the subjectivity of diamond grading it is worth noting that stone #10 
already had a 6 month old GIA-GTL report, but was inadvertently resubmitted to GIA-GTL 
(it was to have been sent to for an AGSL report, which explains its absence). The color 
was given the same grade, but the clarity on the GIA-GTL report was VS1 on the earlier 
October 2003 report and VS2 on the April 2004 report. In discussions with the GIA 
about this particular stone they noted that in their private records on both occasions 
that it was a border line VS1 / VS2.   

W감정원 H감정원 GIA HRD IGI

봉인/비봉인 서비스 O O O O O

비      고
GIA는 2014년 10월부터 정지
(다만, 온라인상에는 봉인서비스가 아직 명시되어있음)

넷째, 국내 봉인감정서 / 약관관련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1) 봉인감정서 서비스

‘국내시장의 봉인된 감정서로 인하여 상인들이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

제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봉인된 다이아몬

드 감정서란 것이 감정원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고안된 상거래 방식이 아니라 다이

아몬드를 유통하는 도·소매상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봉인의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마치 국내 감정원이 소비자들이 보지 못하

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봉인은 해외 기타 모든 감정원과 동일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봉인과 비봉인은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의 영역이지 감정원이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언제라도 비봉인 감정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봉인서비스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유통 중,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싶어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신 감정원의 

봉인서비스에 의하면 봉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본 감

정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다이아몬드 협회 조사 시 소매상 82%, 도매상 76%가 봉인을 선호하였습

니다. 현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유통되는 형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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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s in which an Article might be treated or processed are changing and dynamic 
and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 a result, it might not be possible in all cases 
to determine whether an Article has been processed or treated using GIA’s then-current 
techniques and technology and GIA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to Client in 
this regard. 

(GIA) ~ a Report is not a guarantee, valuation, or appraisal, and may not be referred to 
as such,  GIA does not give economic valuations of Articles,~

(IGI) ~ By making this Report IGI does not agree to purchase or replace the article(s). 
Neither the Client nor any purchaser of the article(s) shall regard this Report as an 
appraisal or as a guaranty/warranty.

~(v) the results of the Services performed by GIA on an Article may differ from the 
results of similar services performed on the same Article by others depending upon 
when, how, and by whom such services were performed, the then-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used for such services, and may differ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echniques and equipment, (vi) a GIA Inscription or other pre-existing 
inscription or markings does not guarantee the identification, quality, origin or source, of 
an Article because, among other reasons, third parties might inscribe an Article and any 

2) 감정원 약관 문제

현행 국내 감정원의 약관은 결코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원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

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감정서 약관은 

GIA, HRD, IGI, AGL(CGL), NGTC 등 대부분의 감정원이 사용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의 유명감정원인 HRD, IGI, GIA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처리 등의 방법이 더 다

양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감정 당시의 기술로 발견할 수 없는 처리 등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자료 5), ‘감정서는 품질평가서나 보

증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료 6).

자료 5. GIA의 Client Agreement 중 3page

자료 6. GIA의 Client Agreement 중 4page. / IGI 의 TERMS & CONDITIONS 중에서

재감정에 대하여도 GIA는 ‘재감정시 감정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레이저 각인 또한 임의 제거, 수정 등을 이유로 스톤의 품질과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료 7).

자료 7. GIA의 Client Agreement 중 4page (11)No Warranties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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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 Inscription or other pre-existing inscription or markings may be removed by polishing, ~

감정소가 감정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 결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감정기술 및 감정장비 발달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은 수정, 제거 및 임의 각인이 가능하므로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동일 여부를 
증명하거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W감정원 GIA HRD IGI AGL(CGL)

감정서확인
(re-check) 무료 유료 유료 유료 유료

재감정기간 없음 60일 - - 1년(2년)

비고

-GIA는 60일 지나면 새로 감정해야함. 
 (도시에, eReport는 재감정 안됨)
-중국 NGTC(국가 규약집 사용): 감정서 원본 아니면 확인 불가능, 
 재감 서비스 없으며 각인이 있어도 확인 불가능(각인 위조 가능이 이유)

이처럼 감정원의 유의사항은 일반적이며 국내·외 모두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신 감정원

의 경우, 감정서와 스톤의 일치 여부 확인이 무료이며 재감정의 기간제한도 해외 유명 

감정원들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또한 감정원의 실수로 발생한 오감정 뿐만 아니라 기

술의 발달로 당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된 재감정 스톤에 대하여도 해당 스톤의 

인수정책을 시행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정원의 약관이 불공정하여 단체인증을 통해 ‘감정소 표준약관’을 반드시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감정원만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원에서는 언제든지 개

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단체인증제도의 적합성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뢰도

가 높은 감정서를 원합니다. 

해외의 유명 감정원들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감정등급 유지와 등급차이

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 관리 감독하는 중국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NGTC감정서를 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현재 중국 내 유통시

장에서 자국의 NGTC감정서가 거래시세표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일본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GL 산하 CGL이 주로 활동하며, GIA 감정서가 시장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단체의 관리보다 시장에서의 신뢰도(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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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감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는 판매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등급의 감정을 하는 감정원이 있다면 이는 곧 

시장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국내의 일부 감정원의 영업중단과 의뢰 감소 현상, 해외의 

EGL이 라파포트 거래에서 제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은 결코 유지될 수 없

습니다. 결국 최고의 관리, 감독자는 시장이며 최후의 평가자 또한 시장임을 우리는 명

심해야 합니다. 

본 감정원은 감정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위하여 단체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인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기준의 확립’, ‘봉인문제 해결’, 

‘감정소 표준약관 마련’이 본 제도의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단체인증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현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 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라는 업무 고유의 특성상 '수치화, 계량화로 정형

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인증제도와 

KS규격을 통해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현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단체인증제도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제도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확립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원의 

잘못으로 시장에 혼란과 악영향을 준다면 이는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평

가될 것입니다. 

단협은 제도의 시행만을 서두르기보다는 보석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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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안)

서언

보석업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보석업계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천연, 합성의 구별이 어려
워지고 또 각종 처리기술도 교묘하게 발달돼 그 감정·감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
다. 이러한 환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보석상들이 보석의 감정․감별에 대한 자신
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감정·감별서가 등장했고 전문지
식이 부족한 판매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감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문 감정․감별기관의 등장은 보석업계의 분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인 요인도 있지만 자신이 깊이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감정서에만 의존해 적당히 장
사를 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에 편승해 공정해야 할 
감정업무가 업자와 감정기관과의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
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같은 등급이라도 어디에서 감정했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소매상의 전문지식이 미진하다는 것을 핑계로 다이아몬드를 감정
서에 봉인해 줌으로서 다이아몬드의 딱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진이 없는 미끼상품으
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감정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감정리포트 본연의 역할을 하
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감정서(그레이딩 리포트)란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검사와 같은 것이다. 의사
가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이 보석상은 감정서
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다. 감정서란 가격평가서도 아니고 아름다움의 정도를 표시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 다
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치가 있는가는 보석상이 실제로 구입할 다이아몬드
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감정원들은 감정서에 다이아몬드를 
봉인을 해 소매상들이 보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막아놓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감정을 함으로써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상한 다이아몬드 감정시장을 
형성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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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수 없이 시도했지만 기존감정원들
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노력과 잘못된 감정서를 적당히 판매에 이용하려는 기존의 
질서 때문에 잘못된 감정관행이 고쳐지기는 커녕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산하에 다이아몬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가규격인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기초로 “다이아몬드감정인증제도”를 실시
하기로 했다. 다이아몬드의 감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하고 못하는 실력의 차
이보다는 일관성이다. 감정이란 어차피 육안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
게 일정한 감정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따라 가격차
이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감
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감정원들과 협력해 올바른 감정관행을 정착시킴으로
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업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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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국가규격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KS D 
2371-1 및 KS D 2371-2)에 의거하여 감정을 함으로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주얼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인증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 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로고로써 상표등록 또는 서
비스등록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

2. 표시자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성적서(감정서)에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 2 장   운    영
제 3 조   제도의 운영
1. 본 인증제도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산하 다이아몬드위원회에서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표시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체장협의회 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단체장협의회와 표시자회의 추천에 의해
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위원회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보장받는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위원의 보수는 유상으로 하며,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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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1. 위원회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경우 소집되

며, 재적 위원의 2/3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3. 위원회는 1차 마스터스톤 관리 및 인증제도운영을 담당하며 단체장협의회로부터 총

무, 재무,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4.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차 다이아몬드 마스터스톤의 운용에 관한 업무 
(2) 인증마크 관리 및 등록심사에 관한 업무
(3) 본 규정 제 19 조 및 제 20 조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 5 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해 직무상 얻은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표 시 자
제 6 조   등    록
1.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표시자만이 본 제도를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인증마크 사용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인증마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

출한다.
3.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주내에 제 7 조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4. 심사를 통과한 표시자는 인증마크 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인증마크 등록증

을 교부받는다.

제 7 조   등록 요건
인증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해당 사업장에 다음과 같

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시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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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아몬드 감정을 위한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1 감정장비    
참조)

(2) 인증된 기준의 마스터스톤 보유 (#2 Master stones 요건 참조) 
(3) 보석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의 보유 
(4)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경비시스템)

2. 인적요건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예;   

G.G-GIA, HRD, FGA 등)을 소지한 3인 이상의 감정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단 
이중 1인 이상은 필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야 한다.

(2) 책임 감정사는 감정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어야 하며 나머지 2인은 감정
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3. 관리 요건
(1)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KS D 2371-1 및 2371-2)에 의거하여 다이아몬

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후 관리를 위하여 발행된 모든 감정서에 대한 내용을 최하 5년간 기록 보존

해야 한다.  

제 8 조   등록의 갱신
1. 표시자의 등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로부터 기한 전에 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유효기간 종료 전에 등록갱신비용

의 선납에 의해 자동 갱신된다.
3.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4. 등록 갱신 기한 전에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 등록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위원회가 등록해제신청서를 접수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표시자의 의무 및 책임
1. 표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표시자의 감정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표시자는 인증마크 관리를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3. 표시자는 인증마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표시자는 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

다.
5. 표시자는 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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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표시자의 자격 정지 및 등록 해제
1. 표시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이 해제된다.

(1)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아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2) 등록해제신청이 수리되었을 경우
(3) 갱신기한을 넘겨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표시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였을 경우
(5) 기타 제 9 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표시자가 그 자격이 정지 또는 등록이 해제된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후속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자격 정지 또는 등록 해제 통보
(2) 자격정지 통보 및 인증마크의 회수 조치
(3) 관련 업계지, 잡지 및 기타 매체에 자격 정지 내용 공표
(4) 필요한 경우, 법률 등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제소 등의 조치

제 11 조  등록정지 및 등록해제에 동반되는 조치 및 의무
자격정지 또는 등록해제 된 표시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지 기간 중 인증마크의 사용 행위 금지
2. 등록해제 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인증마크가 인쇄된 용지를 위원회에 반납
3. 비록 등록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기간 중에 일어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표시자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표시자의 공개
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표시자에 대하여 표시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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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 증 마 크
제 13 조  인증 마크의 형태
표시자가 사용할 인증 마크의 형태와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인증마크의 표시 방법
표시자는 인증마크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정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감정서에 직접 인쇄
2. 철인 또는 스티커 등
3. 인증마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 변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인증마크의 사용
1. 다이아몬드 감정서 및 부속서
2. 기타 홍보 및 광고 

제 16 조  검사
1. 공정한 인증마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표시제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은 표시자의 제출품, 시제품 및 소비자 제출품 등으로 한다. 
3. 검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시료는 시제품 중에서 무작위 차출 방식을 채택하고 

수시 검사 방법으로 한다.
4. 검사 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17 조  조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증마크의 사용 현황
2. 인증마크인쇄를 위한 외부자 위탁여부 및 그 관리 상태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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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개선 권고 및 불복 심사
제 18 조  개선 권고
1. 표시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검사 및 검사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
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표시자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한다.

2. 당해 표시자가 위원회에서 고지한 개선기한 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때 위원회
는 해당 표시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19 조  불복 신청
1. 표시자는 개선권고, 자격정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접수된 불복신청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적합여부를 심의하고 불

복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불복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익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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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감 정 장 비

 1. 인증된 다이아몬드 컬러마스터스톤 세트
 2 보석용 현미경(3대 이상)
 3. 다이아몬드컬러등급에 필요한 광원(KS D 2371-2 6.3.7 광원)
 4. 프로포션 측정장비(컴퓨터 측정장비: 메가스코프, 다이아멘션 등)
 5. 자외선형광기구
 6. 전자저울 (1/1,000ct 수준 측정 가능) 
 7. 기타 감정장비 및 보조기구

  형광마스터스톤(참여 감정소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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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마스터스톤(masterstones; 기준석)의 인증요건 

A. 색등급을 위한 마스터스톤 
1차 마스터스톤과의 비교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터스톤
1. 크기  : 0.30ct 이상
2. 수량  : 8개 (E. F. G. H. I. J. K. L) 이상
3. 클래리티 : 교정시력으로 내부특징이 보여서는 안 됨
4. 형광성 :  약함(Faint) 보다 강해선 안 됨 
5. 형태 :  라운드 브릴리언트 형태
6. 마무리 : 최소한 Good
7. 프로포션 : Good 범주 내
8. 색상 : 황색계열 
9. 하나의 세트에 속해있는 모든 기준석들은 중량, 연마비율이 유사하여야 하고 거

들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B. 형광 기준석
1. 기준 : Faint, Medium, Strong, Very strong 강도의 최소형광치에 위치하며 청

색형광을 띠는 것이어야 함
2. 크기 : 0.25ct 이상
3. 수량 : 3개 이상
4. 형태 ; 라운드 형태


